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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화답송 

입당성가  434번  산상 교훈  

예물준비성가 216번  십자가에 제헌되신  

영성체성가  
501번 

163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생명의 성체여  

파견성가 65번  예루살렘 복되고  

입당송  

화답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Luna Bae • Chloe Lee • Joseph Lee  

8시 미사 Anthony Choi • Kasey Lee • Julia Jun  

9시 30분 미사  Katherine Park • Sara Kim • Joseph Kim   

11시 미사  Jayson Choi • Jacob Park • Agnes Na  

12시 30분 미사 Kevin Kim • Thomas Choi • Leah Bae  

5시 미사  • •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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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희봉 벨라도 신부  

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Pastor’s Desk  

  예레미야서와 루카 복음은 참 행복에 대해 이야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 예레미야서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들은 풍성하게 잘 자라 언제나 많은 열매를 맺는

다고 합니다. 이 나무들은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

람들을 의미하고, 물가는 하느님의 말씀을 의미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며 묵상하며 하느

님의 길을 따라 살아 주님의 복을 받아 풍성하고 

행복을 누린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루카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산상 설교”를 하

시면서 행복과 불행해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특

히 하느님을 신뢰하며 주님 때문에 세상에서 버

림받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영원

한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면 세상에서 웃

고, 풍족하게 살며 세상이 보기에 행복한 삶은 세

상과 함께 사라진다는 진리를 가르쳐주십니다. 

  진정한 행복은 세상을 신뢰하며 세상에서 풍족

한 생활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위해 하느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입니다. 바로 하느님을 신뢰하는 생활은 예레

미야서에서 얘기한 물가에 심어진 나무들과도 같

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

고, 묵상하며 그분의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

들입니다. 또한 그 기쁨을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

들과 나누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잘 듣고,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그러고 나서 그 말씀들을 기쁘

게 믿으며 받아들이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주님의 말씀을 설명해주어야 그

분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제대로 이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에 잘못이나 오류가 없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

일까요? 성경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 외에 또 필

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톨릭교회의 

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에 대해 

해석을 모아 우리가 그분의 진리를 오류 없이 잘 

이해하게 도와주는 설명서이고, 참 행복을 찾게 

도와주는 지도입니다. 

  오늘은 연중 제6주일입니다. 날씨는 봄인데 아

직 봄이 아닙니다. 봄인가 하면 겨울이고 겨울인

가 하면 봄의 날씨를 경험합니다. 확실한 것은 봄

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 우리 조

상들은 대문에 입춘대길이란 글을 써서 붙였습

니다. 봄이 오니 길한 기운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하느님의 길함이 올해에 우리 공동체에 가득하

길 기도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글을 쓰는 시간에 주일 

예보를 보니 새벽에 눈이 온다는 예보가 있으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

하니 주일 미사는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눈이 오

면 보기는 좋지만 운행에는 불편하기에 주일이 

걱정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오미크론 변이에 의해 극히 

생명을 위험하던 상황에서 좀 더 안전한 상황으

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백신을 부스터까지 맞은 

이들에게는 그리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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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시간  |  Mass                         

사실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유로 뉴욕주는 마스크를 공공장소에서 

이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

다. 그러나 아직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여 마스크

를 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교구의 결정이 

구체화 되지 않아 아직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장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한 2020년 봄 이래 우리는 

조심하며 2년을 버텼습니다. 다행히 코로나 바이

러스의 변이가 조금씩 안전하게 변하기에 코로나

의 종식이 가까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

서 독감으로 매년 십 만 명 이상의 사망률이 말해

주듯이 코로나도 이제 독감 바이러스처럼 계절성 

위험으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을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 코로나바이러스의 모든 것을 예단

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듯합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의 변이가 우리에게는 보다 안전하게 변하기 시

작한다고 전문가들이 말하니 다행입니다.  

이에 교구의 정확한 방침이 나올 때까지 부탁드

립니다. 미사 중에는 마스크를 써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미사 참여 시 입구에서 손 소독을 해

주시고 미사 후 나가실 때도 손 소독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사 후에 지금까지 해온 

의자 방역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오미크론 변이의 창궐로 자제했던 

단체 대면 미팅을 조심스럽게 재개합니다. 다만 

실내에서의 미팅 중에 마스크를 써주시면 좋겠습

니다. 

 

  차가운 겨울의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듯이 코로

나바이러스의 위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기

도드립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지속적으

로 조심해주시기 바라며 지속적으로 방역에 만전

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 루카 복음의  말씀에 예수님은 행복 

선언을 하십니다. 행복의 조건은 세상적인 물질

의 풍요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굶주리고 가난

하고 우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

의 행복 선언과 다릅니다.  

 

  루카 복음은 사회의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

니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약자이고, 어린이는 어

른에 비해 약자이고, 가난한 이는 부유한 이에 비

해 약자이고, 슬퍼하며 우는 사람은 배부른 사람

에 비해 약자입니다. 루카 복음의 예수님은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합니다. 자비가 바로 구

원의 열쇠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코

로나바이러스입니다. 이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 이들이 급증하였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삶의 의욕을 잃은 이

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팬데믹으

로 두려워하는 이들과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행복을 선언하십니다. 그들을 하느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을 내

치십니다.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들이지만 

불행한 이들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일 성찰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

람인가 불행한 사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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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제5주일  

둘째 주일 (2월) 

유아세례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공동체 소식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기도문 

 

 사랑이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어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비옵니다. 

 

 은총의 복음이 동방의 끝,  

 한반도까지 미치어  

 수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목숨 바쳐 믿으며, 

 복음을 지키고 후손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의 굳은 절개와 신앙을 보시어  

 그 후손들인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국을 떠나 이국 만리에서도 

 순교 조상의 믿음이 이민 생활의 힘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지  

 어언 반 백 년의 희년을 바라보며 비오니, 

 다음 50년을 준비함에 있어 

 자비와 사랑의 성령으로 

 우리 성 바오로 정하상 본당 식구들을 보호하시어 

 현 팬데믹의 고난을 극복하는 힘을 주시고 

 내일의 희망을 주소서. 

 

 또한 언제나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라 하신  

 아버지의 뜻에 맞갖은 하느님의 공동체로  

 지속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목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구세주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의 배필,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정하상,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한국의 모든 순교 복자 성인 성녀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동절기 창문관리  

 

성지 모음  

사순 특강  

유아세례자 명단  

유아 세례자 김메디슨 소피아 대부모 윤민혜 로사 

재의 수요일 



5 

       공동체 소식                                                                                                                    2022년 2월 13일 

검사  

알 림 

주일학교 여름캠프 

혼인교리 

성경 읽기표  

성경 읽기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기표가 

필요하신 신자분은 성당 입구나 사무실 또는 사목

회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개학 연기  

한국학교 방학 연장  

개학 : 2월 26일(토)  

아직도 COVID19 변종인 오미크론의 위험이  

남아 있고 특히 어린이들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어 

방학을 2월 20일(토)까지 연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통독 후기 모집  

신•구약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의 후기를 모집합

니다. 후기는 Letter용지 1매 분량으로 작성하시

기 바랍니다. 

연락처 : 심신교육분과 (917) 843-7676 

접수방법 : 이메일, 사목회 안내데스크 

       11 a.m. 미사 후에는 사무실에 제출 

이메일 주소: stpauledugroup@gmail.com  

경로의 날 행사 도네이션  

지난 2월 8일(화) 경로의 날 행사의 음식 일

체를 (고)김정호 아가다 가족께서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줌 혼인교리 강좌 안내  

일시 : 2월 26일(토)  11 a.m.  

접수 : 성당 사무실  

접수 마감 : 수강날짜 일주일 전  

2월달 혼인교리는 줌(Zoon)교리입니다.  

2022년 여름캠프 등록  

2022년 여름캠프가 7주간 있습니다. 조기등록은 

3월부터 받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이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 : 6월 28일(화) - 8월 12일 (금) 7주간  

조기등록 시작 : 3월 6일(일) 

문의 : Rebeca Kim (Camp Director) 

이메일 : stpaulcamp@gmail.com  

알 림 

코비드19 검사  

제대초 봉헌자 추가 명단  

로사리오회, 연령회, 임정순 데레사, 차 아네스, 

최요한, 카타리나. 감사합니다.  

성탄 제대꽃 봉헌자 추가 명단  

추병기 프란치스코, 추현실 율리아 . 감사합니다.  

한국학교 

후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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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조배 안내  

성체조배 시간동안 봉사자가 없습니다.  

조배자는 아래의 규칙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조배 시간은 주중에는 9 a.m.—4 p.m.까지,  

토요일은 하루 종일 입니다.     

 성당에 들어 오실 때 손세정제로 손 소독후 

입장하며, 설치되어 있는 발열체크 기계에 꼭 

열을 체크하신 후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 100℉ 이상인 분을 스스로 입장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후 비치된 출입 확인서에 성함, 전화번

호, 측정된 온도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되도록이면 감실쪽의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

랍니다.   

단체회의 및 모임  

알 림 알 림 

사물놀이 개강 

교우분들께 꽹가리, 장구, 북, 징을 3월부터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3월 7일(월)  8 p.m.  

장소 : 본당 친교실  

문의 : 서병권 안토니오 (917) 577-2880 

구역분과 회의 연기  

 

성체조배  

안나회 만두판매  

정성으로 만든 만두를 안나회에서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성제회 월례회  

2월 13일(오늘)   9:30 a.m.   

장소 : 제1교육관 지하  

간호사회 정기총회  

2월 27일(일)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모든 간호사님 참석바랍니다.  

울뜨레야  

2월 20일(일)   12:30 p.m.     

장소 : 친교실  

문의 : 간사 이철선 루까 (718) 902-4884 

로사리오회 월례회  

2월 13일(오늘)   11 a.m. 미사 후    

장소 : 친교실  

성모 엘리사벳 방문 Pr 

단원을 모집합니다.  

회합시간 : 9:15 a.m.—10:15 a.m.  

연락처 : 이봉자 모니카 (718) 216-1083 

사목회•단체장 합동회의  

2월 15일(화)   7:30 p.m.   

장소 : 친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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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후 방역 봉사  

미사 후 방역을 위한 청소(Sanitizing seat)와 

정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신자분은 미사 후  

봉사자와 같이 남아 방역 청소 및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공동체 소식                                             미사 봉헌                                  2022년 2월 13일 

생활상담소 상담 

2월 13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강석구, 장택규, 최창영, 신정숙  

 

  

  

 

  

온라인 헌금  

  

  

  

  

생활 상담소  

알 림 

발열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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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봉헌은 7일 전에 해주시고,  

미사 봉헌 작성시 전화번호를  

잊지 말고 기재해주세요. 

 주일 11 a.m. 미사 봉헌은 교중미사인  

관계로 미사 봉헌이 되지않습니다.  

미사봉헌 작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사 봉헌                                                                                               2022년 2월 13일 







Baptism  

  
 

 

 For the Church under persecution, that the 

faith and sacraments may hold the people to-

gether,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 For our nation: that the unemployed and the 

hungry may receive justice, let us pray the Lord. 

◎ 

 For believers who are hated and abused, that 

they may rejoice in the hope of resurrec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men and women in our diocese, that they 

may respond to Christ’s call to priesthood and 

the religious life, let us pray to the Lord. ◎ 

 For the faithful departed, that our prayers and 

Masses may help them to obtain the Lord’s 

mercy. Let us pray to the Lord. ◎ 

       Announcements                                                                                                                                                     February 13, 2022 

2nd Sunday in February                                                                                           Announcements 

In order to keep our church members healthy, we 

would like your help. We are asking for members of 

the congregation to help with the disinfection of the 

church after the mass you attended is over. Supplies 

will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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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Test  

Sunday School Winter Break Extended 

Korean School Winter Break Extended 

Summer Camp 

Korean School 

Summer Camp 2022  

Bible Reading Booklet 
Bible reading booklet is ready to pick up. If you 
need a bible reading booklet, please pick it up at 
the entrance of the church office or at the pastoral 
information desk.  

Sunday School 

Ash Wednesday  

Collection of Old Palms  

“Congratulation!” 
One infant received baptism on the last Sunday, 
Feb. 6th. Please pray for Sophia on her baptism 
and that she receives the guidance from the Holy 
Spirit. 

Baptist Madison Taylor Kim (Sophia)  God parents  Rosa Yun  

Tes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February 13, 2022 (Year C) No. 2567 

Responsorial  

Psalm 
Blessed are they who hope in the Lord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A reading from the Book of Prophet Jeremiah                            
   Jeremiah 17:5-8 (78C) 

Second Reading  

    

Communion Antiphon 

   

Psalm 1:1-2,3,4 & 6 

Are We Blessed Or Are We Cursed? 

< Sixth Sunday in Ordinary Time > 

By Fr. Joseph Veneroso, M.M.  

   Koreans have a saying (or they used to!): “아들부자 입니다” meaning someone was rich in sons. You 

might find it surprising that in parts of Africa, a family with many sons is actually considered poor, but the 
family with many daughters is rich. They’re not just being nice. The price of a bride (“dowry” in English) 
is 40 head of cattle. For these people cattle is wealth. For every son you marry off, you must pay the 
bride’s family 40 cows. Conversely, for every daughter who gets married, you will receive 40 cows. In 
Jesus’ time, being blessed meant living a long time, having good health and many children, being wealthy, 
with an honorable job and good reputation. However if you were poor, sick, had no job, no children and 
died young, or worse, violently, clearly you were cursed by God. Chances are, if we are honest, we proba-
bly believe this as well. 
 
   But this is not what Jesus teaches in today’s gospel. He turns society’s values upside-down. He not only 
declares the poor to be blessed, he says the rich are cursed. I will be honest and admit today’s gospel 
makes me uncomfortable. If it doesn’t make you uncomfortable, you’re either poor yourself or you’re not 
paying attention. But truth be told, sometime in our lives we will feel either blessed or cursed. Consider 
the Kennedy family. By all worldly accounts they were blessed. But at the same time, for all their money, 
fame, and power, they suffered illnesses, accidents, and assassinations. Luke’s gospel is meant to give us 
hope when our luck runs out, but also to caution us when everything goes right. Our health, our job, our 
wealth can change over night. Let us therefore not put our hope and trust in our good fortune, nor get dis-
couraged when things get difficult, but rather let us put all our hope and trust in the God whose love for us 
never changes.  

Your reward will 

be great in 

heaven 


